
면제직 – 09 

 

1.3 면방직물(綿紡織物) 

1.3.1 직물의 조직 

1.3.1.3 주자직과 변화조직 

주자조직(sateen weave)은 직물의 날실과 씨실의 조직점이 평직이나 능직과 

같이 규칙적으로 연속되지 않고, 원칙으로는 1순환중에서 날실은 한번만 띄

엄띄엄 씨실과 교차한다. 따라서 경위사의 교차점이 적으므로 직물의 표면은 

날실 또는 씨실로 덮여지고, 교차점도 가려지므로 바닥이 아주 매끄럽고 광

택이 가장 강하고 짜임새가 아주 부드럽지만 단단하지는 못하여 마찰에 약

하다. 

직물 표면에 날실이 많이 나타나고 씨실과의 교차점이 흩어져 있는 직물

을 경주자 또는 날주자(warp sateen)라 부르고, 반대로 씨실로 덮여있는 직물

을 위주자 또는 씨주자(weft sateen)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주자직물을 satin이라고 쓰지만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satin은 주

자직의 필라멘트직물을 가리키고, sateen은 면주자직물을 가리키고 있다. 

원조직으로서의 주자직은 날실과 씨실의 수가 같으며, 각각 1올의 실은 완

전조직(1순환) 내에서는 단 한번만 서로 교차하면서 규칙대로 정확히 짜여진

다. 이와 같은 주자직을 정칙주자직이라고 하고, 이 완전조직을 만드는 실의 

올수, 즉 잉아판의 장수(또는 매수)로 구분하여 5장(또는 매)주자, 8장(또는 

매)주자라고 한다. 

주자직의 조직점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확히 흩어져 있어, 연속되는 일

이 없도록 떨어져 있는 거리를 뜀수(飛數·count·move·step)라고 한다. 뜀

수를 정하는 방법은 잉아판의 장수인 5를 두 수로 나누어 보면 (1, 4), (2, 3)이



되는데, (1, 4)는 1이 들어있어 빼면 (2, 3)이 남게 되어 2뜀과 3뜀이 가능하다. 

8장주자는 (1, 7), (2, 6), (3, 5), (4, 4)로 나뉘는데 (3, 5)만이 남아 3뜀과 5뜀만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1-44> 5장주자 조직도 

 

그림 1-44를 보면 5장주자에서 A, a는 2뜀, B, b는 3뜀을 나타내고, 2뜀은 왼

쪽 밑을 기준으로 하여 위로 두칸 올라가 그 옆의 칸이 다음 교차점이 된다. 

그림의 A는 5장 2뜀 위주자이고, B는 5장 3뜀 위주자로서 씨실이 표면을 

이루고 있고, a는 5장 2뜀 경주자, b는 5장 3뜀 경주자로서 경사가 표면을 덮

고 있다. 

잉아판이 6장과 7장이 되는 주자직은 뜀수가 규칙대로 정할 수 없거나, 직

물의 표면에 능선과 비슷한 주자선이 나타나 주자직으로 보기 어려워 사용

되지 않는다. 

(1) 면 새틴(cotton sateen) 

새틴은 직물조직의 이름이기도 한데, 면새틴은 보통 경위사에 수피마

(supima)면과 같은 고급면을 사용한 40~80’s급의 코머사로 5장주자 또는 8장



주자로 경주자의 경우는 날실을 씨실보다도 밀도를 많이 하여 치밀하게 짜

고, 위주자의 경우는 씨실밀도를 많게 하여 치밀하게 짜준다. 

직물을 광택이 아름답고 표면이 매끄럽고 짜임새가 부드러워 윤기나 깊은 

맛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직물의 규격을 예시하면 수피마면의 코머사 

80’s/2×62’s로, 밀도 140×200올로 짠 위주자직은 다움 프루프(down-proof)가

공을 하였으며, 땀 흡습성, 통기성, 이지케서(easy care)성을 잘 갖추고 있는 

고급 면직물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최고급 이집트면의 88×88’s로, 밀도 190×130올로 짠 

경주자직은 견과 같은 광택, 매끈한 촉감, 유연한 드레이프(drape)성 등으로 

최고급 면직물의 품위를 들어내고 있다. 이들의 용도는 다운 자켓, 여성복, 

블라우스, 침구감, 신사복 안감, 이불감 등이다. 

(2) 새틴 드릴(sateen drill) 

5장 경주자직이면서도 드릴과 같이 두꺼운 직물인데, 드릴보다도 부드럽고 

은은한 광택이 있다. 

원사는 드릴과 같게 20’s 이하가 주로 되어 있고, 2합연사를 쓸 때는 보통 

36’s/2이하가 되며, 씨실은 날실보다 약간 가늘게 쓰는 것이 보통이다. 밀도

는 날 100~120올, 씨 45~65올 정도의 직물이 많다. 주로 침염하여 작업복용

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기모하여 캐주얼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직물규

격을 하나 예시하면 20×16’s, 120×60올, 카드사, 폭 110~112cm, 머서화가공, 

샌퍼라이징, 수지가공으로 용도는 캐주얼웨어, 작업복, 레인코트 등이다. 

(3) 베니션(venetian) 

새틴 또는 트윌의 변화조직으로 광택이 좋아서 복지나 안감에 쓰이는 직

물이다. 8장 경주자직이면서도 분명한 능선이 있어 주자능(朱子綾·twilled 

sateen·twill-faced sateen)이라고도 하며, 보통의 주자직보다도 튼튼하고 두꺼



운 느낌이 있다. 날실 1올이 씨실 1올과 교차한 다음 7올의 씨실 위에 떠 있

어 매끄러운 초감을 갖게 한다. 고급품에는 2합연한 코머사를 쓰고, 머서화

가공을 하여 더욱 광택을 내기 위하여 슈라이너(schriner)가 공을 하기도 한다. 

1.3.1.4 특별 변화조직 

삼원조직의 변화조직과는 다른 특별조직으로서 그 종류도 많은데 기초조

직을 변형하여 특별변화조직을 만드는 데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가) 확대법 – 경이나 위의 어느 하나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경위 모

두를 같게 확대하거나 다르게 확대하는 방법 

나) 교환법 – 경이나 위의 조직점의 위치를 교환하거나 경위 모두의 조직

점의 위치를 교환하는 방법 

다) 조합법 – 2개 이상의 조직을 모아서 한 조직이 되게 하는 방법 

라) 혼합법 – 2개 이상의 조직을 뒤섞어서 한데 합하는 방법 

마) 배열법 – 경이나 위의 배열을 바꾸거나 경위 모두의 배열을 바꾸는 방

법  

(1) 허니코움 조직(honey comb weave) 

그림1-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니코움, 즉 벌집과 비슷한 모양으로 벌집

주위의 날실과 씨실이 마름모꼴로 서로 교차하지 않고 길게 그 주위를 평직

으로 둘러싸주므로서 네모꼴로 요철을 만들어 준 조직이다. 천이 두툼한 맛

을 주고 촉감이 좋아 여름에는 산뜻한 느낌을 줘 좋고, 겨울에는 보온성이 

있어 따뜻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다. 

보통 시츠(sheets)에 사용되는 것에는 경위사 6~8올로 네모를 구성하는 작

은 모와 10~12올로 구성하는 큰 모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원사는 10~20’s에 

밀도는 경 60~62올, 위 45올 정도로 짜며,얇은 직물은 30×20’s로 짜기도 한

다. 의복용으로는 40~60’s의 코머사를 사용하고 머서화가공으로 입체감을 돋



보이게 하므로서 촉감이 산뜻하여 여름용 드레스감으로 환영을 받는다. 용도

는 여성복, 어린이옷, 시츠, 이불감, 실내장식 등이 있다. 

 

 
<그림 1-45> 허니코움 조직 

 

(2) 크레이프 조직(crepe weave) 

크레이프는 가는 실로 작은 물결을 나타내는 플랫 크레이프(flat crepe)로부

터 커다란 크림프가 있는 것까지 범위가 매우 넓다. 중량이나 규격에도 종류

가 극히 많지만 평직이 보통이며, 크레이프효과는 여러방법이 있는데, 일반

적으로는 날실이나 씨실에 Z꼬임과 S꼬임의 강연사를 교대로 사용하거나 날

실, 씨실에 동시에 두가지 꼬임의 실을 교대로 사용하여 나타낸다. 

크레이프조직은 직물 면에 날실이나 씨실이 떠서 마치 모래를 뿌려 놓은 

것 처럼 나타나 크레이프의 주름과 같은 외관이 나타나는 조직으로서 일본

에서는 배 열매의 거죽과 같은 작은 점이 전면에 뿌려진 것과 같은 효과라 

하여 ‘나시지오리’라고 한다. 이 조직은 3원조직이나 그 변화조직을 결합시키

거나 변화시켜 실이 1올 또는 2올, 많아야 3올 정도를 여기저기 뜨게 하여 

나타낸 효과이므로 이들이 종류는 무수히 많으며 대체로 세련되고, 고급스러

운 터치가 돋보인다. 

크레이프조직의 일종인 아문젠(amunzen)은 원래 고급 소모직물의 이름이며,



면 아문젠은 12매 종광을 사용하여 크레이프모양의 변화조직으로 제직한 면

사 20~40’s급의 직물로서 약간 성근 편이며, 투박한 느낌도 그 나름대로 독

특한 맛을 주어 여름옷으로서 땀에 젖어도 몸에 달라붙지 않고, 섬세하게 깔

깔한 맛은 오히려 시원한 느낌을 준다. 용도는 여름용 여성복, 어린이옷, 블

라우스, 내의 등이다. 

(3) 허커백 조직(huckaback weave) 

그림 3-46과 같이 평직의 부분과 날실 또는 씨실이 길게 떠서 돋보이는 부

분을 바둑판 모양으로 대칭이 되게 배치하여 직물 바닥에 요철이 나타나게 

하는 조직이다. 보통 요잇, 타월, 어린이옷, 배스 매트(bath mat) 등에 사용된

다. 

 

 

<그림 1-46> 허커백 조직 

 

(4) 피케(pique) 

장력을 많이 준 날실에 의해서 씨실방향으로 굵은 두둑을 만들어 주는 비

교적 두껍고 튼튼한 직물이다. 그림 1-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겉경사와 별도

의 빔에 감겨 있는 접결경사가 있어 겉경사는 위사와 평직으로 제직되고, 접

결경사는 장력을 대단히 강하게 해서 위사가 몇올 들어가는 동안 위사 위로 

나타나도록 하고, 조직이 안될 때는 위사 밑으로 가도록 한다. 이렇게 제직



하면 접결경사의 장력이 강하므로 겉경사와 위사가 평직으로 제직한 부분은 

위로 뜨게 되어 위사방향으로 두둑이 되며, 또 설계에 따라 두둑을 강조하기 

위하여 두둑 속에 심지실을 넣기도 한다. 

 

 
<그림 1-47> 

 

한편 경사방향으로 두둑이 있는 것은 경피케(warp pique weave) 또는 베드

포드 코드(Bedford cord)라고 하여 전혀 다름 조직의 직물이다.이들은 모두 두

둑이 특색으로서 입체감과 튼튼한 바닥의 조직, 깨끗한 면의 촉감이 호평을 

받고 있어 주로 스포티한 분위기의 옷차림에 인기가 있다. 용도는 여성복, 

어린이옷, 블라우스, 스포츠웨어, 실내장식 등이다. 

(5) 니이어거러(Niagara or fancy crepe weave) 

도비(dobby)직기로 평직을 바탕으로 하여 날실이 여기저기 불규칙하게 씨

실 3~5올의 위로 뜨게끔 짜였으므로 직물 겉에 길게 떠있는 날실이 폭포의 

흐르는 물 처럼 보인다. 크레이프 조직의 변형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독특

한 태를 보이는 직물이다. 20~30’s의 씨실을 성글게 짜주므로서 불규칙적으로 

떠있는 날실이 시원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직물이다. 산뜻한 촉감은 여름의 



피부에 부드러워 호평을 받는다. 용도는 여름용 여성복 등이다. 


